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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 ‘2019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스마트톨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 공로 인정 

▶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선도기업 지위 공고 
 

 

<2019-11-12>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234300, 대표이사 문찬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19 한국에너지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식

이다. 에스트래픽은 고속도로 스마트 톨링 구축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을 통해 국가 연료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에스트래픽은 2017년부터 약 200여억 원을 투입해 환경부,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전

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효율 및 중앙원격 운영이 가

능한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로 전력 손실을 줄이고 다양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플

랫폼을 구축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스트래픽 문찬종 대표이사는 “미래 교통수단인 전기차 시대에도 교통솔루션 선도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전국에 전기차 충전 인

프라를 보급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스트래픽은 이마트, BGF리테일, 기아자동차, SK에너지 등과 협력해 전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말 기준 총 800대의 급속충전기를 구축해 민간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첨부사진 : ‘2019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기념사진 

왼쪽부터 에스트래픽 영업본부 문광열 이사, 문찬종 대표이사, 영업본부 김종엽 상무, 기술본부 최근배 이사 


